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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미용 전문 인력 양성 수요가 점차 커지고 있다. 미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기능위주의 미용 교육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1995년 이후 태어난  Z세대는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의 특성을 지녔으며, 향후 소비의 주된 주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 디

지털 세대인 Z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대학 미용 교육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와 문헌연구를 통해 도출

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Z세대가 바라보는 미용은 자아실현을 위한 즐거운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대학 미용 

교육은 전문적인 기술 습득은 물론이고 심리학, 철학, 미학 등과 결합된 창의적인 교과과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셋째, 

모바일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자 중심의 주도적 미용 교육방법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Z세대에 대한 특성

을 고려한 미용교육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향후 보다 구체적인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미용 교육, Z세대, 디지털 세대, 미용학, 뷰티 유튜버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related industries,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the training of 

beauty professionals. At a time when there is a growing social interest in Cosmetology, there is a need 

to review functional Beauty Education. Generation Z, born after 1995,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Digital Native' and is expected to be the main driver of future consumption. This study is intended 

to propose the orientation of Beauty Education of Universit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gital generation, Generation Z, in an era of declining school-age population. The results from the 

preceding and literary studies are as follows: First, Generation Z regards cosmetology as fun tool for 

self-realization. Second, Beauty Education of University should be designed as a creative curriculum 

combined with psychology, philosophy, aesthetics, etc., as well as acquiring professional skills. Third, 

it is believed that the learner-centered Beauty Education method using mobile video contents will be 

effective. Since the discussion of Beauty Educatio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Generation Z is 

still in its early stages, further research on the direction of Education needs to be mad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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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삶의 질 향상과 한류의 확산으로 국내 미용 관련 산업

은 급속한 성장을 이뤄왔으며, 이로 인해 미용 전문 인력 

양성 수요는 점차 커지고 있다. 

이제 미용 분야는 단순히 기능으로서가 아닌 창의적이

고 전문적인 직업 분야로 인정을 받아가고 있으며, 그간 

미용 교육 기관들의 양적인 성장에 부응하는 질 높은 미

용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디지털 시대로의 진입으로 사회 각 분야의 변화가 가

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 미용 교육 패러다임에도 많

은 발전과 충돌이 예상된다. 그 변화의 빠르기는 예측이 

어려우며, 변화의 방향도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래 미용 교육의 방향성과 방법을 수립하기 위해서

는, 교육의 대상이 될 세대가 이전과는 구별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져야 한다.

1995년 이후 태어난 Z세대(Z Generation)는 향후 

미용 교육의 주된 수요자가 될 집단으로서 디지털 환경

에 노출되어 성장해오며 새로운 기술의 습득에 능하고 

멀티태스킹에 익숙하다는 점에서 기존 세대와는 차이점

을 보인다[1].

2019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대학 교육을 받게 될 Z

세대는 이전의 X세대와 Y세대의 뒤를 잇는 신세대로서 

보다 개인적이고 독립적이며, 새로운 정보나 가치관에 대

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며, 개인의 이득을 강조하는 특

징을 지닌다[2]. 이들이 미용 분야와 미용 교육을 바라보

는 관점과 기대하는 목표 또한 이전과는 다른 점이 있다.

여전히 기술습득을 위한 기능교육이 주된 교육과정을 

차지하는 기존 대학 미용 교육의 패러다임으로는 정보 

네트워크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정보화 기술을 활용

하기 어려우며, 타 분야와도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기 힘들다.

미용 분야에서는 미용교육과 관련한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지는 추세이지만, 시대적 변화에 따른 교육 수요자

의 요구에 알맞은 교육 방향과 방법에 대한 논의는 아직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미용 교육의 주된 

수요자가 될 Z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목표, 교육 내

용, 교육 과정, 교육평가를 사회 변화에 맞추어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3].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시대를 

주도할 Z세대라 명명되는 이들의 개념과 정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이 보는 미용에 대한 관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미용교육의 현황을 파

악하고 그 방향성과 한계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Z

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대학 미용 교육의 패러다임을 설

정하고자 교육의 대상, 교육의 내용, 교육의 방법 면에서 

바람직한 미용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디지털 시대를 주도하는 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된 특성과 이들이 보는 미용에 대해 기존

의 문헌 및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 미용 교육의 현황과 한계점 등에 대해서도 문

헌연구를 통해 정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Z세대의 눈높이

와 요구에 맞는 대학 미용 교육의 방향설정을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Z세대의 개념과 특성

세대(Generation)라는 개념은 라틴어로 ‘낳다(Generare)’

라는 어원에서 찾을 수 있으며, ‘특정 기간 출생하여 인생

발달 단계에 동일한 사건과 이벤트를 경험하여 비슷한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라고 정의 할 수 있

다[4].

Table 1과 같이 Z세대는 일반적으로 1990년대 중반

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출생한 세대로 분류되지만, 언

제까지를 Z세대의 끝으로 간주할 지에 대해서는 인류통

계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다[5]. 

2000년 대 초반의 IT붐에 힘입어 유년 시절부터 각종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어 성장한 Z세대는 신기술 습득에 

익숙하고 즉각적인 정보에 접근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앞

선 세대가 각종 포털 검색에 익숙하다고 하면, Z세대는 

대부분의 정보를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으로 습득하는 ‘디

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이라 할 수 있다.

밀레니엄 세대에 비해 반응 속도가 빠른 Z세대는 텍

스트보다 이미지에 주목하며 이모티콘과 이미지 파일 등 

시각적인 자료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익숙하다.소비의 주

체가 되어가는 Z세대를 위해서는 즉각적인 반응과 짧은 

집중에 유념해야 하며, 긴 설명 보다 단번에 각인시키는 

이미지 마케팅이 필요한 것이다[6]. 

이미 다수의 기업들은 Z세대가 소비의 주체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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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예상하고 그들로부터 긍정적인 브랜드 인지도와 

충성도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Z세대는 브랜드 경

험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질과 개성, 기업의 

사회적 역할 등에 관심을 가지고 브랜드를 선택한다.

한편, 어릴 적부터 IT기술을 능숙하게 다루며 자란 Z

세대는 신제품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난 반면, 사람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다소 부

족할 수 있다. 

classification criteria characteristics

Generation X
was born between 

1964~1981
Egocentric, Individualistic

Generation Y was born in 1980s a Spirit of Challenge

Generation Z was born after 1995.
Emphasis on Economic 

Value Equality, 
Digital Native

Table 1. Major Characteristics of Generation X, Y, and Z

2.2 Z세대와 미용

미용 관련 산업이 발달하며 인터넷과 대중매체를 통해 

미용정보와 트렌드를 쉽게 접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환경

이 되었다. 이러한 미용에 관한 정보의 확산은 미용 분야

에 대한 직업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이제 미용은 기술

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예술적 감각과 고도의 기술

력, 또 인문학적 소양이 요구되는 것이라는 사회적 이해

가 생겨나고 있다.

미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관련 종사자들의 상승된 

사회적 위치로 인해 미용 교육을 원하는 청소년들이 늘

고 있다. 이들에게 미용은 자신을 표현하는 훌륭한 도구

이며, 생계와 관련된 직업적 수단일 뿐 아니라 자아실현

을 할 수 있는 즐거운 체험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Z세대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미용 교

육의 도구는 뷰티 유튜버가 진행하는 뷰티 개인방송이다. 

뷰티 유튜버들은 새로운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개인 

SNS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자신의 뷰티 메이크업 팁을 공유하거나 관련 지식

을 전달하는 새로운 직업인이다[7].

포니, 이사배, 씬님, 다또아, 라뮤끄 등의 뷰티 유튜버

들은 1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 

및 여성 소비자의 외모관리 및 구매 의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뷰티 개인 방송들은 주로 자신만의 화장법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으며, 다양한 화장법 관련 정보와 화

장품 추천 및 리뷰를 하고 있다. 이 콘텐츠들은 주제 선

정이 자유로우며 재미와 공감, 정보 공유 면에서 높은 인

기를 누리고 있다[8].

특히 뷰티 크리에이터는 뷰티 및 화장품 산업과 한류 

콘텐츠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발전 가능성이 높다 보니, 

최근 자신의 장래를 설계함에 있어 뷰티 유튜버를 미래 

직업으로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2.3 정보네트워크 시대의 특성과 교육환경의 변화

현대는 정보혁명이라 일컬어지는 IT(Information 

Technology)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컴

퓨터와 네트워크 등의 기술의 발달과 각 분야의 지식 산

업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로 지구촌은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세계 간 실시간 정보 전달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

러한 정보화 사회로의 발달은 정보가 모든 생존력의 원

천이 된다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고, 이것은 기존의 정

보전달이 일방적이어서는 안 되며 양방향의 이해와 설득

을 전제로 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시키게 되었다. 

이는 새로운 기술을 흡수하는 학문 분야에서 미래에 

맞는 교육의 방법과 과정을 개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

다[9]. 미용 분야 또한 기술적인 도구로만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다른 분야와 상호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

로 새롭게 학문적 정의가 내려져야 한다. 

고도의 정보화 사회는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분

야와도 통합을 하거나, 관련 분야와도 분리가 될 수 있게

끔 지식자원의 이동이 빈번하므로, 자신이 속한 분야의 

우월성만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경쟁력의 약화를 야기하

기 되기 때문이다. 

2.4 대학 미용교육 현황과 한계점

2.4.1 미용학과 미용교육

미용의 본질은 ‘아름다움에 대한 탐구’이며 미용학은 

‘인간이 지닌 미적 특성과 미적 가치를 총체적으로 다루

는 학문’이라 하겠다.

현대의 미용은 단순히 ‘얼굴. 피부, 두발과 손·발톱 등

의 상태를 개선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기술이자 예술’이라

는 기존의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서 미학, 의학, 과학심리

학 등을 기반으로 하는 종합예술로서 그 가치를 지니고 

있다.

교육학적인 측면에서의 미용은 예술과 철학, 과학으로 

구성된 실용학문분야로서 이론적 지식축적이나 기능 습

득 면에서는 꾸준한 숙련기간이 필요하며, 응용과학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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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하는 산업 환경의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이 이루

어져야 한다[10].

미용이 전문 직종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가는 사회

적 분위기와 최저 임금의 상승에 따른 근무여건의 개선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미용 분야 

종사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것은 이제 

교육계에서 미용 전문 인력 양성과 관리에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해졌음을 의미한다[11].  

2.4.2 미용교육 기관 현황 

한국에서 근대적인 미용교육의 시작은 1928년 설립

된 경성미용학교이며, 이는 일제 강점기에도 미용이 사람

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61년 미용사 면허제도가 입법으로 처음 도입되며, 

본격적으로 표준화된 미용교육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

다. 이때부터, 고등기술학교와 미용사 양성기관, 그리고 

사설 미용학원이 국내 미용교육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에서의 미용교육 역사는 1991년도

부터 시작되었는데, 1990년 초반 WTO체제의 출범과 

함께 교육시장도 개방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여 

왔다. 

1991년 전문대학에 미용과가 처음 개설되었고, 1999

년 4년제 대학에 미용과학과가 생긴 이후로 많은 대학에

서 미용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왔으며, 현재 고등학교부

터, 2년제, 4년제 대학, 대학원 석·박사 과정까지 이르는 

학제 간 체계가 이루어져 있다.

미용은 1990년 대 후반 대학원 과정에 관련 전공이 

개설되면서 학문의 체계화에 가속도가 붙게 되었다. 미용 

교육의 고학력화 현상은 미용에 대한 가치를 높일 뿐 아

니라 미용 분야의 전문 지도자를 육성한다는 점에서 긍

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12]. 

이외에도 사설 미용학원, 직업전문학교, 특성화고등학

교, 학점은행제 등에서 미용 관련 자격증 교육과 기능교

육을 실행하고 있으며 미용 교육 분야의 성장세는 앞으

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4.3 대학 미용교육의 한계점 분석

국내 미용 교육은 타 분야에 비해 빠른 시간 내에 급

성장을 이뤄왔다. 한류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K-

뷰티는 이러한 미용 교육의 성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국내 미용 교육은 체계적인 이론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져 온 만큼, 시대

적 변화를 고려한 미용 교육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가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다.

그간 미용관련 교육 기관들이 누려왔던 호황은  최근  

큰 폭의 학령인구 감소, 해외 미용 교육기관의 국내 진출, 

산업 현장에서의 구직난 등으로 도전을 받고 있으며 이

로 인해 기존에 유지해왔던 교육의 틀에 대한 변화의 필

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특히, ‘대학의 위기’라고 하는 이 시대에 포화된  미용 

관련학과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미용 관련학과가 

지닌 어려움에는 미용학위의 인지도부족, 2년제와 4년제

의 차별화 부족, 미용 산업 환경의 변화에 맞는 전문 인

력 양성의 어려움 등 대학 내부 요인과 취업 환경 등과 

같은 외부 요인이 지적될 수 있다[13].

이 중, 4년제 미용 관련대학의 역할과 정체성이 뚜렷

하지 않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로 판단된다.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가 도래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시대적 요

구를 충족시키는 전문가 양성과 미용의 학문적 정통성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4년제 대학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다루는 미용의 학문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도출된 대학 미용교육의 문제점

을 정리해 보자면, 

첫째, 미용에 대한 학문적 정의가 시대적 요구를 담지 

못해 교육 목표를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하지 못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미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교육 

목표와 방향은 많은 차이가 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학의 미용학과는 대부분 헤어, 피부, 메이크업, 네일 

등으로 구분되어지며 각각의 관련 자격증 취득이 교육목

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산업인력공단에

서 주관하는 미용 관련 자격증들은 미용학과 학생이 아

니더라도 누구에게나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개방형 평가

방식이다.

대학에 오지 않아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에 많

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현실은  대학의 미용교

육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둘째, 대학에 개설된 학과 계열과 명칭, 교과목 명칭이 

다양한 반면에, 그 교육과정이 대부분 차별성 없이 비슷

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교육통계서비스(2010)에 의하면, 4년제 미용관련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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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과분류를 예체능계열로 분류하고 있으나, 실제로 계

열별 학과분류는 예체능, 자연과학, 공학, 경영, 보건 등 

매우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14]. 이러한 학과 계열과 

명칭은 혼란만 줄 뿐, 미용학의 다양한 측면을 적절하게 

내보이지 못하고 있다.

셋째, 기술 위주의 수업도 중요하지만, 미용을 본격적

으로 배우기 전에 필요한 소양교육에 대한 과정이 미비

한 실정이다. 미용을 공부하여 진정한 전문 직업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철학적이고 교양적인 기반이 충분히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테크닉 습득을 무엇보다 강조하는 현행 대학 

미용교육은 장기적으로 자신의 일에 대한 준비를 하기에 

미흡한 실정이다. 고도의 정보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테크놀러지의 활용과 함께 융합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

는 교육 과정은 아직 적절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3. Z세대를 위한 대학 미용 교육 방향성 도출

3.1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우리사회가 지니고 있는 중요한 교육환경의 요인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학령인구의 감소이다. 이로 인해, 대학

들이 예비 대학생을 바라보는 관점은 ‘선발’에서 ‘모집’으

로 변화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대학 입학이 수월해지고 장학금 등의 혜택

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의 자격증 취득과 기술

습득만을 강조한다면, Z세대인 학생들에게 경쟁력을 갖

추지 못하게 된다. 

이들은 미용을 통해 자신을 존중하고 표현하는 세대이

며, 미용을 전공했다고 해서 반드시 미용 직업에 종사해

야 한다고도 생각지 않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 대학의 미용교육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교육의 

수요자인 Z세대가 바라보는 미용을 이해하고, 그들의 흥

미와 진로, 방향성에 맞는 교육 패러다임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3.2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고차원적인 전문 인력의 양성

이 시급한 상황에서, 대학 미용 교육은 전문적인 기술 습

득은 물론이고 창의적인 교과과정을 설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회에서의 미용관련 학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대학에서 미용을 

공부할 필요를 크게 느끼지 못하겠다는 학부모와 학생들

도 적지 않은 현실이다.

수많은 미용관련 대학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용의 입문자들은 여전히 사설 학원을 통해 미용 교육

을 경험하고 있으며 대학 교육의 필요성과 차별성은 크

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의 미용교육은 단계별로 차별화

되고 세분화된 학문으로 교과과정을 개편해야 한다. 대학 

미용 교과목은 이론 교과목, 실기 교과목, 심리학, 미학, 

상담학, 철학, 어학 등 다양한 학문과 함께 새로운 미용 

분야의 실기 및 이론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실무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으로 구성되어야 한다[15].

또한, Z세대가 열광하는 뷰티 크리에이터들이 전략적

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그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획과 시스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를 

대비한 대학 교육 과정을 준비해야 한다. 

3.3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영향은 산업 내 전문화, 

융·복합화 및 소프트화·서비스화의 가속화 등으로 나타

난다. 특히, 미용 및 뷰티 산업은 다른 산업 분야와의 융·

복합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산업 현장에서는 

미용 기기의 디지털화와 컴퓨터 도입으로 인한 고객관리 

및 디자인 창출, 경영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

어지고 있다.   

어릴 적부터 IT기술을 능숙하게 다른 Z세대는 신제품

에 대한 적응력이 남다르며, 발전된 IT기기를 통해 동시

에 여러 작업을 수행하는 멀티태스킹에 익숙한 특징이 

있다. 이런 특성으로 보아, 기존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

나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학습자 중심의 

주도적 미용 교육방식이 적합할 것이다. 

Z세대는 타 세대보다 모바일 동영상 시청 시간이 길

고, 특히 유튜브를 가장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세대이다. 

미용 교육의 방법으로 모바일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하게 

된다면, 순간적인 주목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들의 흥미를 끌기 위한 전략으로 모바일 콘텐츠를 

활용하되, 과도하게 자극적인 연출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접근 및 규제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16]. 

21세기 디지털 사회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과 멀

티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지원, 위성 방송 등 교육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매체와 방법을 혼합한 교육과정이 실행되

어야 하며, Z세대가 뷰티 컨텐츠 정보를 접하는 주된 통로

인 유튜브를 접목한 교과목의 개발이 필수적이다[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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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미용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관련 전

문 인력양성이 절실한 시점에서 미래 교육의 주된 수요

자가 될 Z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대학 미용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이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고도의 정보 네트워크 시대에 교육환경은 변화하고 있

으며,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 또한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주된 대학 미용교육의 수요자가 

될 Z세대의 개념과 특성, 그리고 이들이 보는 미용에 대

한 관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Z세대는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SNS를 매개로 

하며 타인과 관계를 맺고 정보를 공유하며 자신을 표현

하는데 매우 익숙한 세대이다[19]. 이들에게 미용은 매력

적인 전문 직업이며, 직업적 개념 뿐 아니라 자아실현을 

위한 즐거운 도구로서 향유하고자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미래 미용 교육은 이들의 적성과 흥미에 맞게 설계

되어야 한다. 

둘째, 앞으로의 미용은 정보 네트워크 시대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게 통합적인 시각을 키워줄 수 있어야 한다. 

기술 습득 위주의 기존 교육 방향은 정보화 사회를 이끌

어 나갈만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의 미용교육은 세분화된 학문으로 교과과정

을 개편해야 한다. 미용 분야의 실기 및 이론적 바탕을 

토대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통합적인 전문성을 기르기 위

해 심리학,  미학, 상담학, 철학, 어학 등의 교육과정을 체

계화해야 한다. 

또한, 뷰티 유튜버들이 만드는 모바일 동영상 콘텐츠

를 통해 미용에 눈을 뜨게 되는 Z세대를 고려하여, 뷰티 

콘텐츠 크리에이터육성을 위한 교육 과정이 접목되어야 

한다.  

셋째, 무엇보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Z세대들을 위해

서 모바일 동영상 컨텐츠를 활용한 미용 교육이 마련되

어야 한다. 시각적인 요소를 매우 중요시하는 Z세대에게

는 텍스트를 대신하는 이미지와 영상으로 정보를 전달하

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만, 지나치게 일시적인 주목성에만 중점을 두게 되

면, 사람 간의 직접 소통 능력이 다소 부족할 수 있는 Z

세대에게 교육적으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

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Z세대에 대한 논의는 시의적절한 주제이나, 그들의 특

성을 고려한 미용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

기 단계이므로, 향후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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